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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서 차별행동땐 메달 박탈·향후 대회 출전 금지”… 쑨양 사태 더 키운 ‘FINA 신설 규정’

중국 수영스타 쑨양
(28)을 향한 연이은 타국
선수들의 불만표출에 국
제수영연맹(FINA)이 제

동을 걸었다.
25일 대한수영연맹은 “FINA가 23일

회원국들에게 ▲메달 세리머니(시상식)
▲기자회견에서 정치·종교적, 어떠한
차별적인 입장과 행동을 드러낼 경우,
메달을 박탈하거나 향후 대회 출전을 금
지시킬 수 있다는 선수 행동규범 조항을
신설해 공지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 시점이 묘하다.
21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
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준우승한 맥
호튼(호주)이 시상식에서 우승자 쑨양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한 직후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당시
400m 정상에 오른 호튼은 은메달리스
트 쑨양을 향해 “금지약물 복용 선수와
인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틈날 때마다 쑨양을 저격하며 성과에 대
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금지약물로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쑨양은 지난해 9월 혈액샘
플이 담긴 유리병을 훼손하는 등 도핑
테스트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영국 언론
에 의해 공개돼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FINA의 경고조처에 반발한 세계반도핑
기구(WADA)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했고, 9월 판결이 나온다.

시상식에서의 ‘쑨양 패싱’은 호튼으로
끝나지 않았다. 23일 200m 결선 직후에
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공동 3위를

차지한 덩컨 스콧(영국)은 2위로 골인하
고도 선두 리투아니아 선수의 실격으로
금메달을 딴 쑨양을 외면했다. 메달은
거부하지 않았으나 기념촬영에 함께 나
서지 않았다. 분을 참지 못한 쑨양이 “패
배자”라고 고함을 지른 것도 화제가 됐
다.

다만 스콧이 FINA의 규정 신설은 몰
랐을 가능성이 크다. 호주 매체는 “새 규
정은 200m 직전에 전파됐다”고 했다.

쑨양과 FINA의 결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선수촌에서는 호튼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다. 릴리 킹(미국),

애덤 피티(영국) 등도 비슷한 의사를 내
비쳤다. 피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도핑은 허용될 수 없다. 쑨양은
출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요 외
신들은 “FINA에 반대하면 메달을 잃는
다. 깨끗한 선수들을 향한 또 다른 차별”
이라고 우려했다. 쑨양과 호튼의 갈등으
로 촉발된 논란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
이 번지는 형국이다. CAS가 쑨양의 부
정행위를 인정하면 FINA도 궁지에 몰
릴 수밖에 없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
회를 안팎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쑨양
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외신들 “깨끗한선수향한또다른차별”
호튼, 시상식서 ‘쑨양 패싱’꺠첫 발단
200m 동메달 스콧도 기념촬영 거부
FINA 결정에도 각국 선수 호튼 지지
CAS가 쑨양 잘못 인정땐 FINA 궁지

‘쑨양 패싱’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국제수영연맹(FINA)이 시상식 보이콧 등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시상식에서 공동 동메달을 획득한 덩컨 스콧(오른쪽 끝)은 ‘도핑 논란’에 빠져있는 금메달 수상
자 쑨양(왼쪽 두 번째)과 함께 하는 기념촬영을 거부해 화제를 모았다. 광주 ｜ 뉴시스

편집｜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팀 K리그와
일전을 앞둔 유
벤투스 소속의
세계적인 축구스
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포르
투갈)처럼 그간
한국에는 전설적
인 스타플레이어
들이 찾아와 국
내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
게 했다.

시초로 꼽히는
이는 19 6 0∼
1970년대 세계
축구를 주름잡았
던 ‘포르투갈의
영웅’ 고(故) 에우제비오다. 1970년 9월 당
시 소속팀이던 벤피카(포르투갈)를 이끌고
방한해 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당시 한국
은 국가대표 1진 청룡과 2진 백호로 선수
들을 나눠 벤피카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
렀다.

에우제비오는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운
동장에서 펼쳐진 청룡과 1차전에서 경기
시작 1분30초 만에 중거리포(당시 언론은
이를 30∼35m 거리로 표현)를 꽂아 넣은
뒤 전반 1골을 추가하며 5-0 대승을 이끌
었다. 이어 백호와 2차전에서도 0-1로 뒤
지던 후반 막판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국내
축구팬들에게 자신의 진가를 각인시켰다.

2년 뒤에는 ‘축구 황제’ 펠레(79·브라질)
가 한국을 찾았다. 에우제비오와 마찬가지
로 소속팀이던 산토스(브라질) 동료들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맞붙었다.
축구 황제를 보기 위해 이날 동대문운동장
에는 수용인원을 훌쩍 넘는 3만 명이 넘는
구름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펠레는 후반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성공시켜 팬들
을 열광시켰다. 한국은 이후 차범근과 이
회택이 연속골을 터뜨렸지만 경기종료
4분을 남겨놓고 레오에게 중거리슛을 허
용해 2-3으로 패했다.

아르헨티나가 낳은 ‘불세출의 스트라이
커’ 디에고 마라도나(59)도 빼놓을 수 없
다. 1995년 9월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보
카 주니어스와 한국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
서 88분을 뛰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비
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현란한 드리블과
감각적인 패스로 국내 축구팬들에게 화려
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반 41분 마카리
스텔의 코너킥 헤딩골을 도운 이 역시 마
라도나였다. 마라도나는 2017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
20)월드컵 조 추첨 행사 참석을 위해 다시
방한해 올드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
다. 고봉준 기자

한국을 찾았던 축구의 전설들

70년:에우제비오 35m꺠골
72년:펠레보려고3만꺠관중
95년:마라도나미친꺠드리블

‘축구 황제’ 펠레는 1972년
소속팀 산토스 동료들과 함
께 한국을 찾아 태극전사들
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당
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
에서 팬들을 향해 손을 흔
드는 펠레.

당대 최고 축구스타로 꼽히는 크리스티아
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이탈리아 세리에A 명
문유벤투스와함께방한한다. 26일서울월드
컵경기장에서 열릴 ‘하나원큐 팀 K리그’와의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위함이다. 호날두가 한
국땅을밟는것은맨체스터유나이티드(잉글

랜드)에몸담은2007년FC서울과의프리시즌
친선경기 이후 12년 만이고 유벤투스의방문
은 1996년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이후 23년
만이다.

열기는 뜨겁다. 수십 만 원에 달한 고가의
좌석들이일찌감치팔렸다.비록매진발표가
나오자마자 티켓 재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당히높은수수료가추가된‘암표’가등장해
씁쓸함도 함께 남겼지만 이마저도 구입하려
는팬들이아주많았으니흥행은걱정할필요
가없을것같다.

그런데약간의걱정은남는다.주객이전도
될사태다.물론유벤투스를좋아하는해외축
구 마니아들에게는 ‘호날두와 유벤투스의 방

한’이핵심이겠으나이번경기의진짜주인공
은K리그가돼야함이맞다.한국프로축구연
맹이 고유의 축제인올스타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날짜를 비워뒀고스파링 파트너가 유벤
투스로정해졌으니말이다.

12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서울-맨
유전을관전했을때조금은(?)당혹스러운플
래카드를봤다.아주오래전부터맨유를사랑
했다던이들이준비한‘HERE＇s Another OL
D TRAFFORD(여기는 또 다른 올드 트래포
드)’라는문구에쓴웃음을짓게됐다.이미지
난얘기지만그경기의주연은서울이됐어야
했다.재주를부린곰은뒷전으로밀려나고돈
은왕서방이챙겨간모습이썩좋아보이지않

았다.
이번에도 솔직히 K리그가 좀더 당당했으

면좋았을것같다.스포트라이트는호날두에
게 맞춰졌지만, 또 그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행사이벤트를준비한쪽은‘팀K리
그’다. 선수도 팬 투표로 선정했고 팬들이 이
른새벽부터줄을섰다는25일사인회와선별
된 팬 100여명이 관람한 오픈 트레이닝도 진
행했다.

그런데 프로연맹은 ‘올스타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외부에알릴수없는다른속사정
이있겠지만뒤에서나말할수있는올스타전
이아닌, ‘진짜’올스타전이어야옳다.바라건
대그저호날두를띄워주기위한들러리매치,
그리고상암벌이‘또다른토리노알리안츠스
타디움’이되지는않았으면한다.

스포츠부 기자 yoshike3@donga.com

호날두들러리매치는 NO꺠…꺠K리그가주연이돼야하는이유

남장현의 피버피치

올스타전염두일정비운연맹
대부분행사도 K리그서준비
출전선수도팬들투표로선정

이주호·백수연,결선문턱까지는갔는데…

이주호배영 200m 아쉬운 11위
백수연평영 200m 준결선 13위

대한민국 수영이 세계선수권대회 결선
진출자 추가 배출에 실패했다.

이주호(23·서울시수영연맹)와 백수연
(28·광주시체육회)은 25일 남부대 시립국
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

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배영 200
m, 여자 평영 200m에서 각각 준결선에 진
입했지만파이널 무대에오르지는 못했다.

이날 오전 종목 예선에서 이주호는 1분
57초80에 터치패드를 찍어 42명 중 12위에
올라 상위 16명에게 주어지는 준결선 티켓
을 얻었다. 배영에서 세계선수권 예선을 통
과한 것은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이
남은(여자배영 50m) 이후 14년만이다.

이주호는 그러나 준결선에서 1분57초
68을 기록, 자신이 가진 한국기록(1분57초
67)에 근접했으나 11위에 만족해야 했다.

백수연은 아슬아슬하게 예선을 통과했
다. 2분26초56, 16위로 준결선에 올랐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7회 연속 세계선수
권에 나선 백수연은 2011년 중국 상하이,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7년 헝가
리 부다페스트에서도 예선을 통과했다. 그
러나 결선의 문턱은 높았다. 준결선에서
2분26초29를 기록, 13위에 머물렀다.

한국수영의 이번 대회 예선 통과자는

4명으로 늘었다. 여자 개인혼영 200m 김
서영(25, 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이 파이
널에 올라 6위로 마쳤고 여자 접영 200m
에서 박수진(20·경북도청)도 준결선에 올
랐다.

여자 계영 800m에서는 좋은 소식이 전
해졌다. 최정민(21·울산광역시청)-정현영
(14·거제고현중)-박나리(31·제주시청)-조
현주(19·울산광역시청)로 구성된 여자계
영대표팀은 8분08초38을 찍어 12위, 상위
12개국에 주어지는 2020도쿄올림픽 출전
권을 획득했다. 남장현 기자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를 하루 앞둔 팀 K리그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철(수원), 이용(전북),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박주영
(서울),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세징야(대구), 조영욱(서울), 전세진(수원·왼쪽부터)이 나란히 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